
1. 서론

현대인은 많은 대인관계에서 깨끗하고 좋은 인상을 

나타내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은 

개인 최대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1]. 피부는 인체의 

거울이란 말로 인체의 건강상태를 볼 수 있는 지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개인의 건강정보는 피부를 통

하여 알 수 있을 만큼 피부는 건강과 매우 밀접한 관련

이 있다[2]. 건강한 피부란 피부의 표면에 적당한 긴장

도 및 수분을 함유하고 있고, 수분에 의해 촉촉하며 윤

기 있는 상태를 말한다[3]. 피부는 신체의 가장 외곽에 

있는 보호층으로 환경 오염물질이나 오존, 방사선, 자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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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하였다. 수분함량(moisture contents)은 피부 수분 측정기(피부 유수분측정기, PRC, 중국)를 이용하여 측

정하였다. 스킨은 I사의 블루베리 리밸런싱 스킨[대용량] 500ml를 임상실험재료로 사용하였다. 이마와 눈가, 볼, 

턱 모두 도포 전 보다는 한 겹 도포 후가 수분함량이 더 높았으며, 한 겹 도포 후 보다는 열 겹 도포 후 수분함량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세안 후 기초 제품을 도포할 때 가장 첫 번째 단계인 스킨의 횟수를 

늘려 도포 한 후 로션과 수분크림 등 기초 제품을 바른다면 수분함량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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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moisture content of the face skin was changed according to the number 

of skin applications for female college students under 25 years of age. Moisture contents were 

measured using a skin moisture meter (skin oil and moisture meter, PRC, China). Skin used 500ml 

of Innisfree's blueberry rebalancing skin as a clinical trial material. Both the forehead, eyes, cheeks, 

and chin had a higher moisture content after one layer of application than before and after one 

layer of application, and after ten layers of application, it can be seen that the moisture content 

is higher. As a result, when applying basic products after washing your face, the first step is to 

increase the number of skins, and then apply basic products such as lotion and moisturizing cream 

to increase the moisture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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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등 외부자극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으므로 산화적

인 손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된다[4]. 

사회적 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피부를 건강하

고 젊게 유지하려는 욕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5]. 또한 

깨끗하고 맑은 피부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

다[6]. 일반적으로 건강한 피부는 수분이 대략 10% 이

상 존재하며 각질층의 수분상태는 표피층 아래에서 공

급되는 수분과 피부표면으로부터 증발되어지는 수분과 

각질층의 수분함유량 능력에 따라서 결정된다[7].

물은 세포원형질의 필수적인 구조물질로 생명체의 

구성요소이다. 세포는 일정량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으

므로 세포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영양소의 

공급이 필요하지만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체액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즉,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는 지속적인 수분 공급이 요구된다. 인간은 음식 없이

는 약 60일을 견딜 수 있지만 물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

서는 4∼5일 이상을 견디기가 힘들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는 6대 영양소인 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연

령이 높아짐에 따라 인체의 수분 보유량은 낮아지는데 

성인의 경우 수분은 체중의 55∼60% 정도를 차지한다.

피부표피의 수분함량은 10∼20% 유지되어야 하는

데, 수분평형이 깨지면 피부의 건조함이 시작되어 탄력

이 상실되고 주름이 생긴다. 피부진피의 수분 부족은 

굵은 주름의 원인이 된다. 피부에 수분이 부족하게되면 

탄력과 윤기를 잃어 피부의 노화가 촉진된다. 염분을 많

이 섭취할 경우에는 수분의 요구가 증가된다. 이때 충분

한 수분이 공급되지 못하면 체내에 무기질과 비타민의 

결핍증까지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수분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피부에서도 수분함량이 높아야한다[2].

물 분자와 쉽게 결합하는 성질을 친수성(親水性, 

hydrophile, hydrophilicity)이라고 한다. 친수성의 원

리는 물과 비슷한 성질을 갖는 물질은 서로서로 잘 섞

이려는 경향이 있어서 표면이 물에 잘 젖는다. 어떤 물

질의 표면이 가지고 있는 열역학적 성질인 표면 장력과 

물의 그것과의 차이가 친수성 정도를 결정한다. 어떤 

물질은 빛을 받으면 친수성이 바뀌는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 이산화 타이타늄(TiO2)은 햇빛을 

받아 유기물을 분해하는 광촉매 성질이 있어서 항균, 

탈취, 자가 세정(self-cleaning) 등 응용 분야에 널리 

쓰인다[8]. 표면의 친수성은 물질의 화학적 조성뿐만 아

니라, 표면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나노 구조에 의해서 

제어되며, 전기를 통해서도 가역적인 예가 보고되면서 

친수성의 원리에 대해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다

양하게 진행되고 있다[9]. 

우리 피부는 pH 5.5 약산성으로 세안 후 피부의 보

호막이 파괴되지 않도록 스킨을 사용하여 즉각적으로 

pH 밸런스를 맞춰주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세안을 깨

끗하게 하더라도 노폐물 및 메이크업 잔여물이 남아있

을 수 있기 때문에 솜을 사용하여 스킨을 충분히 묻힌 

후 피부 결을 따라 마지막 잔여 노폐물 제거 및 피부 결 

정돈을 도와주며 각질층을 부드럽고 촉촉하게 만들어 

스킨 다음 단계의 화장품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생리적인 노화로 노인 인구에서의 피부 수분 보유도

가 감소하고 피부 pH가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지만 

학업과 대인관계에 민감한 대학생의 30%는 피부가 건

조하고 약 60%는 피부가 알칼리화 상태에서 젊은 층인 

대학생의 피부 상태가 불안정함을 알 수 있다[10]. 

노화가 시작되는 20대는 피부 타입에 맞게 수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제품을 규칙적으로 사용하여 노화를 

늦추고 현재의 좋은 피부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자신

의 피부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

다. 그리고 유수분에 따른 적절한 피부 관리가 필요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안면 피부의 부위별 수분흡수도

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피부 수분 흡수로 인한 노화 

가속화 방지 및 피부 건강 유지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

해 만 25세 이하의 여대생 10명을 대상으로 1명당 이

마, 눈가, 볼, 턱 4부위를 스킨 도포 횟수를 상이하게 하

여 피부의 수분도를 측정했다. 따라서 각 가정에서 스

킨을 여러 겹 도포하여 수분함량을 증가시켜 아름다운 

피부를 위한 올바른 피부 관리 및 생활습관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11]. 또한 여성의 피부 장벽의 회복 요

건인 수분 밸런스의 정상화로 피부장벽회복에 긍정적

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2. 연구재료 및 방법

2.1 임상실험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임상실험 재료는 수분함량

(moisture contents)은 피부 수분 측정기(피부 유수분

측정기, PRC, 중국)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스킨은 I

사의 블루베리 리밸런싱 스킨[대용량] 500ml를 임상실

험재료로 사용하였다. 같은 일시에 동일한 온도와 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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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환경으로 임상실험을 진행하였다. 피부의 수분함량

(moisture contents) 측정은 세안 30분 후 피부의 건

조함이 느껴질 때 1회 피부 측정을 하였다. 2회 피부 

측정은 1회 피부 측정과 비교하기 위하여 I사의 블루베

리 리밸런싱 스킨[대용량] 500ml를 피부에 한 겹 도포

한 후에 측정하였다. 3회 피부 측정은 2회 피부 측정과 

비교하기 위하여 I사의 블루베리 리밸런싱 스킨[대용

량] 500ml를 피부에 열 겹 도포한 후에 측정하였다.

2.2 측정도구 및 측정방법

연구에서 피부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안면 피부의 수

분함량(moisture contents) 변화를 비교하고자 아래의 

기기를 사용하였다. 수분함량(moisture contents)은 

피부 수분 측정기(피부 유수분측정기, PRC, 중국)를 이

용하여 측정하였다.

2.2.1 안면피부 수분함량 측정

수분함량(moisture contents)은 피부 수분 측정기

(피부 유수분측정기, PRC, 중국)를 이용하여 측정하였

다. 피부에 피부 수분 측정기(피부 유수분측정기, PRC, 

중국)의 단자를 접촉하여 피부의 수분 함유량의 데이터 

값을 도표로 분석하였다. 총 피부의 측정 면적은 1.0 × 

0.5 cm로 측정하였다. 연구의 정확도를 위하여 동일한 

측정자가 세안 30분 후 총 2회 피부 부위별 측정한 평

균값을 산출하였다. 측정방법은 실내온도와 습도를 22

∼24℃, 40∼60%로 유지하고 동일한 스킨 제품을 사용

하였으며, 세안 30분 후 안정된 상태에서 아래의 피부 

부위를 측정하였다. 이마(미간 위 3cm 지점), 오른쪽 눈

가(눈 꼬리 옆 2cm 지점), 오른쪽 볼(콧 망울 옆 3cm 

지점), 턱(아랫입술 밑 중앙 1cm 지점)을 측정하였다. 

2.3 피시험자 및 기간

본 연구는 2020년 10월 30일 금요일 오후 6시 ∼ 

8시에 임상시험을 진행하였다. 피시험자는 경기도 수원

에 거주하는 만 25세 이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여드름 피부, 아토피 피부 등 문제성 피부를 제외하고 

최근 3개월 이내 피부과 시술 및 피부 관리를 받지 않

은 자들로 모집하였다. 피시험자에게 실험의 목적과 방

법과 기대효과를 설명하였다. 총 10명의 피시험자들이 

임상실험에 참여하였다.

2.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다음과 같은 통계처리 과정을 거

쳤다.

1. 도포 전, 한 겹 도포 후, 열 겹 도포 후 이마, 눈가, 

볼, 턱의 수분함량 비교를 알아보기 위하여 반복측정분

산분석(Repeated measures of ANOVA )을 실시하

였으며, 다중비교는 Bonferroni를 통하여 검정하였다.

2. 도포 전과 한 겹 도포 후, 도포 전과 열 겹 도포 

후, 한 겹 도포 후와 열 겹 도포 후 이마, 눈가, 볼, 턱의 

수분함량 비교를 알아보기 위하여 paired t-test를 실

시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유의수준 5%에서 검증하였으

며, 통계처리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3.1 도포 전, 한 겹 도포 후, 열 겹 도포 후 이마, 눈가,

볼, 턱의 수분함량 비교

도포 전, 한 겹 도포 후, 열 겹 도포 후 이마, 눈가, 볼, 

턱의 수분함량 비교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After application, a layer of thermal layers 

and application before the application and 

compare water content of the jaw, 

cheeks, forehead and chin

Sortation
Beforea

After one 
layer of 

application
b

After 
applying 
thermal 
layerc

F p
Bonfe
-rroni

M SD M SD M SD

Forehead 30.77 4.59
50.5

0
4.11

57.9
1

2.46 205.519*** .000 a<b<c

The 
corner of 

one's 
eye

32.96 6.63
50.3

6
3.25

58.1
2

1.49 136.570*** .000 a<b<c

Cheek 26.30 5.94
46.0

3
5.03

56.5
5

1.81 117.803*** .000 a<b<c

Chin 26.86 4.78
50.7

7
4.03

58.9
6

1.86 183.091*** .000 a<b<c

*** p<.001

이마는 도포 전(M=30.77), 한 겹 도포 후

(M=50.50), 열 겹 도포 후(M=57.91) 순으로 열 겹 도

포 후 수분함량이 가장 높았고(F=205.519, p<.001), 

눈가는 도포 전(M=32.96), 한 겹 도포 후(M=50.36), 

열 겹 도포 후(M=58.12) 순으로 열 겹 도포 후 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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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이 가장 높았다(F=136.570, p<.001). 볼은 도포 전

(M=26.30), 한 겹 도포 후(M=46.03), 열 겹 도포 후

(M=56.55) 순으로 열 겹 도포 후 수분함량이 가장 높

았으며(F=117.803, p<.001), 턱은 도포 전(M=26.86), 

한 겹 도포 후(M=50.77), 열 겹 도포 후(M=58.96) 순

으로 열 겹 도포 후 수분함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F=183.091, p<.001).

따라서, 이마와 눈가, 볼, 턱 모두 도포 전 보다는 한 

겹 도포 후가 수분함량이 더 높았으며, 한 겹 도포 후 보

다는 열 겹 도포 후 수분함량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p<.001

Fig. 1. After application, a layer of thermal layers 

and application before the application and 

compare water content of the jaw, cheeks, 

forehead and chin 

3.2 도포 전과 한 겹 도포 후 이마, 눈가, 볼, 턱의 

수분함량 비교

도포 전과 한 겹 도포 후 이마, 눈가, 볼, 턱의 수분

함량 비교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이마는 도

포 전(M=30.77)보다 한 겹 도포 후(M=50.50) 평균 

19.73의 수분함량 증가가 있었고(t=-12.840, p<.001), 

눈가는 도포 전(M=32.96)보다 한 겹 도포 후

(M=50.36) 평균 17.40의 수분함량 증가가 있었다

(t=-9.489, p<.001). 볼은 도포 전(M=26.30)보다 한 

겹 도포 후(M=46.03) 평균 19.73의 수분함량 증가가 

있었으며(t=-7.907, p<.001), 턱은 도포 전(M=26.86)

보다 한 겹 도포 후(M=50.77) 평균 23.91의 수분함량 

증가가 있었다(t=-11.163, p<.001).

Table 2. Comparison of moisture content on the 

forehead, eyes, cheeks, and chin after 

applying one layer before application

Sortation
Before

After one 
layer of 

application

Before - 
After one 
layer of 

application 
t p

M SD M SD M SD

Forehead 30.77 4.59 50.50 4.11 -19.73 4.86 -12.840*** .000

The 
corner of 

one's 
eye

32.96 6.63 50.36 3.25 -17.40 5.80 -9.489*** .000

Cheek 26.30 5.94 46.03 5.03 -19.73 7.89 -7.907*** .000

Chin 26.86 4.78 50.77 4.03 -23.91 6.77 -11.163*** .000

*** p<.001

3.3 도포 전과 열 겹 도포 후 이마, 눈가, 볼, 턱의 

수분함량 비교

도포 전과 열 겹 도포 후 이마, 눈가, 볼, 턱의 수분

함량 비교를 살펴본 결과는 Tale 3과 같다.

이마는 도포 전(M=30.77)보다 열 겹 도포 후

(M=57.91) 평균 27.14의 수분함량 증가가 있었고

(t=-17.817, p<.001), 눈가는 도포 전(M=32.96)보다 

열 겹 도포 후(M=58.12) 평균 25.16의 수분함량 증가

가 있었다(t=-14.234, p<.001). 볼은 도포 전

(M=26.30)보다 열 겹 도포 후(M=56.55) 평균 30.25의 

수분함량 증가가 있었으며(t=-15.970, p<.001), 턱은 

도포 전(M=26.86)보다 열 겹 도포 후(M=58.96) 평균 

32.10의 수분함량 증가가 있었다(t=-19.985, p<.001).

Table 3. Application and thermal layers of application 

and compare water content of the jaw, 

cheeks, forehead and chin

Sortation
Before

After 
applying 
thermal 

layer

Before - 
After 

applying 
thermal 

layer

t p

M SD M SD M SD

Forehead 30.77 4.59 57.91 2.46 -27.14 4.82 -17.817*** .000

The 
corner 

of one's 
eye

32.96 6.63 58.12 1.49 -25.16 5.59 -14.234*** .000

Cheek 26.30 5.94 56.55 1.81 -30.25 5.99 -15.970*** .000

Chin 26.86 4.78 58.96 1.86 -32.10 5.08 -19.985*** .000

*** p<.001



20대 여성의 스킨토너 도포 횟수에 따른 안면 피부의 수분함량 변화에 대한 연구 192

3.4 한 겹 도포 후와 열 겹 도포 후 이마, 눈가, 볼, 

턱의 수분함량 비교

한 겹 도포 후와 열 겹 도포 후 이마, 눈가, 볼, 턱의 

수분함량 비교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이마는 한 겹 도포 후(M=50.50)보다 열 겹 도포 후

(M=57.91) 평균 7.41의 수분함량 증가가 있었고

(t=-7.184, p<.001), 눈가는 한 겹 도포 후(M=50.36)

보다 열 겹 도포 후(M=58.12) 평균 7.76의 수분함량 

증가가 있었다(t=-8.641, p<.001). 볼은 한 겹 도포 후

(M=46.03)보다 열 겹 도포 후(M=56.55) 평균 10.52의 

수분함량 증가가 있었으며(t=-7.096, p<.001), 턱은 한 

겹 도포 후(M=50.77)보다 열 겹 도포 후(M=58.96) 평

균 8.19의 수분함량 증가가 있었다(t=-5.867, p<.001).

Table 4. Application and a layer of thermal layers 

of application and compare water content 

of the jaw, cheeks, forehead and chin

Sortation

After one 
layer of 

application

After applying 
thermal layer

After one 
layer - After 

applying 
thermal layer 

t p

M SD M SD M SD

Forehead 50.50 4.11 57.91 2.46 -7.41 3.26 -7.184*** .000

The 
corner 

of one's 
eye

50.36 3.25 58.12 1.49 -7.76 2.84 -8.641*** .000

Cheek 46.03 5.03 56.55 1.81 -10.52 4.69 -7.096*** .000

Chin 50.77 4.03 58.96 1.86 -8.19 4.41 -5.867*** .000

*** p<.001

피부의 보습능력은 생리학적인 영향과 외부 환경적

인 요인 및 식습관 등에 따라서 좌우된다. 피부수분은 

각질세포의 주성분인 케라틴(keratin), 천연보습인자

(NMF), 세포간지질 등에 의하여 유지되며[12]. 피부타

입을 구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피부수분함량이 충

분할수록 피부는 견강하고 수분보유량이 저하되면 피부

는 건조하고 거칠어지며 노화가 빨리 진행될 수 있다. 

각질층의 수분함량은 젊은 사람일수록 더 높은 값으로 

측정된다. 하지만 25세 이후부터는 점차 감소한다[13]. 

4. 결론

본 연구는 만 25세 이하의 여대생 10명을 대상으로 

이마, 눈가, 턱, 볼 총 4부위의 수분함량을 측정하였다. 

피부 수분 측정기(피부 유수분측정기, PRC, 중국)를 이

용하여 스킨을 도포하지 않았을 때와 한 겹을 도포한 

후에 수분이 증가하는지 알아보았다. 그리고 스킨을 한 

겹 도포했을 때와 열 겹 도포 했을 때의 수분도 증가하

는지 실험하였다.  

첫째, 도포 전과 한 겹 도포 후 이마, 눈가, 볼, 턱의 

수분함량 비교를 살펴본 결과 이마는 도포 전 보다 한 

겹 도포 후 평균 19.73의 수분함량 증가가 있었고, 눈가

는 도포 전 보다 한 겹 도포 후 평균 17.40의 수분함량 

증가가 있었다. 볼은 도포 전 보다 한 겹 도포 후 평균 

19.73의 수분함량 증가가 있었으며, 턱은 도포 전보다 

한 겹 도포 후 평균 23.91의 수분함량 증가가 있었다.

둘째, 도포 전과 열 겹 도포 후 이마, 눈가, 볼, 턱의 

수분함량 비교를 살펴본 결과 이마는 도포 전보다 열 겹 

도포 후 평균 27.14의 수분함량 증가가 있었고, 눈가는 

도포 전보다 열 겹 도포 후 평균 25.16의 수분함량 증

가가 있었다. 볼은 도포 전보다 열 겹 도포 후 평균 

30.25의 수분함량 증가가 있었으며, 턱은 도포 전보다 

열 겹 도포 후 평균 32.10의 수분함량 증가가 있었다.

셋째, 한 겹 도포 후와 열 겹 도포 후 이마, 눈가, 볼, 

턱의 수분함량 비교를 살펴본 결과 이마는 한 겹 도포 

후보다 열 겹 도포 후 평균 7.41의 수분함량 증가가 있

었고, 눈가는 한 겹 도포 후보다 열 겹 도포 후 평균 

7.76의 수분함량 증가가 있었다. 볼은 한 겹 도포 후보

다 열 겹 도포 후 평균 10.52의 수분함량 증가가 있었

으며 턱은 한 겹 도포 후보다 열 겹 도포 후 평균 8.19

의 수분함량 증가가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안면피부에서 이마와 눈가, 볼, 턱 모

두 도포 전 보다는 한 겹 도포 후가 수분함량이 더 높았

으며, 한 겹 도포 후 보다는 열 겹 도포 후 수분함량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실험 후 수분함량(p<0.001)

이 도포 전, 한 겹 도포, 열 겹 도포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마와 눈가, 볼, 턱 모두 도포 전 보다는 한 겹 

도포 후가 수분함량이 더 높았으며, 한 겹 도포 후 보다

는 열 겹 도포 후 수분함량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세안 후 기초 제품을 도포할 때 가장 

첫 번째 단계인 스킨의 횟수를 늘려 도포 한 후 로션과 

수분크림 등 기초 제품을 바른다면 수분함량을 더욱 높

일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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